	[bookmark: OLE_LINK2][image: cid:image001.jpg@01DC0B72.F5F36AA0]
	[image: ]



[2026년 6월 8일]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AI 팩토리용 메모리 발전을 위한 
장기 기술 파트너십 발표

·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로드맵에 부합하는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을 위한 장기 기술 파트너십 발표
· 첨단 메모리의 장기 개발 주기에 대응하는 공급과 첨단 제조, 자본 투자를 통해 글로벌 AI 팩토리 지속 구축 지원
· 엔비디아 베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 베라 CPU ∙ RTX 스파크 PC ∙ 젯슨 토르 플랫폼용 메모리 개발해 AI 인프라와 퍼스널 AI,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신시장 진출
· 양사, 엔비디아 CUDA-X 라이브러리와 엔비디아 PhysicsNeMo를 활용해 반도체 설계 · 제조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개발 ∙ 제조 환경 구축
· SK하이닉스, 엔비디아 Omniverse · OpenUSD∙cuOpt를 결합한 팹 디지털 트윈으로 완전 자율 팹 운영 추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가속화하는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수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컴퓨팅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긴밀히 진행해 온 협업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는 “AI 팩토리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엔진이고 첨단 메모리는 그 성능의 핵심”이라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플랫폼을 위한 첨단 메모리 기술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뛰어난 파트너로,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프런티어 모델 학습부터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까지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 가속화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수년간 함께해 온 협업의 깊이를 방증한다”며 “양사가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AI를 적용함으로써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기 파트너십은 첨단 메모리의 긴 개발 주기를 고려한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한다. SK하이닉스는 이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인프라 로드맵과 전 세계 AI 인프라 구축 수요에 부합하는 메모리를 지속 공급해 나간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AI 인프라 ∙ 퍼스널 AI ∙ 피지컬 AI 등 엔비디아가 개척하는 AI 분야 신시장에도 진출한다. 양사는 베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베라 CPU**, RTX 스파크*** PC, 젯슨 토르**** 로보틱 컴퓨팅 플랫폼용 메모리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 https://www.nvidia.com/ko-kr/data-center/technologies/rubin/?ncid=no-ncid
** https://www.nvidia.com/ko-kr/data-center/vera-cpu/?ncid=no-ncid
*** https://www.nvidia.com/ko-kr/products/rtx-spark/
**** https://www.nvidia.com/ko-kr/autonomous-machines/embedded-systems/jetson-thor/

■ TCAD 및 반도체 시뮬레이션 가속화 
양사는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CUDA-X* 라이브러리와 PhysicsNeMo**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시뮬레이션 작업의 처리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 공정 특성을 분석하는 TCAD(기술 컴퓨터 지원 설계)와 반도체 회로를 미세하게 구현하기 위한 계산 리소그래피 기술 등이 포함된다.

* https://www.nvidia.com/ko-kr/technologies/cuda-x/
** https://developer.nvidia.com/physicsnemo

양사는 이러한 협력을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와 시뮬레이션 분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사들과 AI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EDA 소프트웨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개발 환경의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율 제조를 위한 팹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고도화 
자율 제조 구현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도 이번 협력의 주요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Omniverse* 라이브러리와 OpenUSD** 기술을 활용해 실제 반도체 공장을 3차원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복잡한 반도체 제조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시각화 · 분석 · 최적화하고 있다. 

* https://www.nvidia.com/ko-kr/omniverse/
** https://developer.nvidia.com/openusd?size=n_6_n&sort-field=featured&sort-direction=desc

또한 GPU 가속 기반의 의사결정 최적화 엔진인 cuOpt*와 Metropolis** 플랫폼을 활용해 자율 이동 로봇(AMR)을 비롯한 공장 내 주요 설비와 자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 https://www.nvidia.com/en-us/ai-data-science/products/cuopt/
** https://www.nvidia.com/en-us/autonomous-machines/intelligent-video-analytics-platform/

아울러 양사는 디지털 트윈 환경을 기존 제조 시스템과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에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가 팹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제조 의사결정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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